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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제도란
센카쿠 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토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며, 국제법 준수를 통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

센카쿠 제도는 일본의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의 

일부입니다. 이사가키지마에서 북쪽으로 약 

170km, 요나구니지마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난세이 제도 서단에 위치한 우오쓰리지마, 

기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 구바지마, 다이쇼지마, 

오키노키타이와, 오키노미나미이와, 도비세 

등으로 이루어진 섬들의 총칭입니다. 타이완에서 

약 170km, 중국 대륙에서는 약 330km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무인도지만, 예전에는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어업 등을 영위했었습니다. 구바지마

(및 주변 소도)는 일본 민간인 사유지이며, 그 

외는 일본 국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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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센카쿠 제도 영유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주요 경위 

센카쿠 제도의 역사
국제법상 정당한 수단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켜, 

오키나와현의 일부로서 지배 

전후 질서와 국제법 아래,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

중국의 도전
석유매장 가능성이 지적된 후 처음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중국·타이완

근거 없는 중국·타이완의 주장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센카쿠 제도란
기본 데이터

표지사진:교도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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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센카쿠 제도 부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

선에 충돌하는 중국어선(사진:해상보안청)

2013년 4월 23일, 일본 영해 내를 항행하는 국가해양

국에 소속된 선박(앞 왼쪽)과 경계･감시하는 해상보안

청 순시선(오른쪽)

(사진:아사히신문사·지지통신 포토)

중국 해경국에 소속된 선박(뒤쪽)을 경계･감시하는 해

상보안청 순시선(사진:해상보안청)

1895년

１월

각의(閣議) 결정에 따라

센카쿠 제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 

그 후 오키나와현의 일부로서 지배. 

2021년

2월
중국이 ‘해경법’을 시행. 

국제법과의 정합성 관점에

서 문제 있는 규정의 기술

이 포함되어 있음. 

5월　

중화민국 나가사키 주재 

영사가 센카쿠 제도는  

일본 오키나와현의 일부 

라는 인식을 나타낸  

감사장을 전달. 

1920년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주요 경위
・일본이 120년 이상 유효 지배 

・1970년대 이후 중국은 주장・행동을 개시・확대

5월

유엔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ECAFE)의  

연안광물자원 조사보고. 

동중국해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1969년

2013년 

10월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 

중국군의 ‘방어적 긴급조치’를 규정. 

오키나와현이 센카쿠 제도의

조사에 착수. 이후, 일본은

센카쿠 제도가 무인도이며,

다른 나라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것을 신중히 확인. 

1885년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센카쿠 제도는 일본령으로 잔류.
일본 난세이 제도의 일부로서 미국이 
시정권을 행사(제3조). 

9월
일본 정부로의 소유권 이전을 

구실로 중국 국가해양국 등에 

소속된 선박의 영해 침입이 

격화. 중국 국내의 반일 폭동. 

12월에는 사상 첫 영공 침범. 

2012년

1992년

중국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을 제정. 센카쿠 제도를 중국 

영토로 하는 근거 없는 독자

적 주장을 사상 처음 법률에 

명문화(1958년 영해 성명에

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음). 

12월
중국 국가해양국에 소속된 선박 

2척이 센카쿠 제도 주변의 일본 

영해 내로 침입. 

2008년

2010년

9월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

그 후 중국 어업국 등에 소속된 

선박이 종래보다 높은 빈도로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 출몰.

6월
오키나와 반환협정 서명

센카쿠 제도는 동 협정 합의 

의사록의 반환 대상구역의 일부. 

타이완(6월) 및 중국(12월)이 

사상 처음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 

1971년

고가 타쓰시로가 사업을 경영했던 가다랭이포 공장 

 (사진:고가 하나코 씨·아사히신문사)

Part1일본의 센카쿠 제도 영유

1920년 5월에 전달된 중화민국 나가사키 주재 영

사의 감사장. 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일본 오키나와

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기술

이 있다. 

 (이시가키 시립 야에야마 박물관 소장)

1972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지도상 직선으

로 둘러싸인 구역 내의 모든 섬이 반환된 이 대상

구역에 센카쿠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 개시·확대

6월
센카구 제도 주변의 일본국 접속 수역 내에 

중국 해군 함정이 처음으로 진입.

8월
약200~300척의 중국 어선이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중국 

어선에 이어 중국 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

도 영해에 침입.

2016년

센카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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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카쿠 제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입니다. 1885년 이후 일본정부가 오키나와현 

당국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센카쿠 

제도는 단지 무인도일 뿐만 아니라 청나라(현재의 중국)를 

비롯한 어떤 나라의 지배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신중히 

확인했습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895년 1월 14일 현지에 

푯말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각의(閣議) 결정을 하고, 정식으

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국제법상 정당

하게 영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식과 합치합니다.     

  1896년에는 민간 실업가인 고가 타쓰시로가 메이지 정부

의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개척을 시작. 이에 따라 많은 일

본인이 센카쿠 제도에 거주하며 어업을 중심으로 가다랭이

포 공장이나 깃털 채집 등의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한때는 

200명 이상의 일본인이 이 섬에서 살았으며, 또한 일본정

부는 토지조사와 사업허가 등의 조치도 강구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시정 하에서도, 일본인은 경

비·단속과 학술조사, 어업 등을 통해 계속 센카쿠 제도와 관

계를 가졌습니다. 학술분야에서는 1953년 류큐 대학에 의

한 본격적인 첫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포함해, 일본정

부와 오키나와현, 대학 등의 연구자들이 착실히 현지조사

를 실시. 동식물의 생태 등 현지 환경에 대한 상세한 연구

가 다수 축적되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영토는 1952년에 발효된 샌

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센

카쿠 제도는 동 조약에 의거해 일본이 포기한 영토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 난세이 제도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 하에 놓였습니다. 

● 센카쿠 제도가 일본 난세이 제도의 일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 1952년 류큐 정부 장전(章典)에서 위도·경도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마미 반환협정 이후인 1953년 류

큐 열도 미국민 정부포고 제27호를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

이 재차 공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센카쿠 제도

는 “타이완의 일부”’라는 등의 항의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 후 1972년 류큐 제도 및 다이토 제도에 관해 일본과 

미국 간에 교환된 오키나와 반환협정에서는, 일본으로 시

정권이 반환된 지역에 센카쿠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

한 사실은 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습

니다. 센카쿠 제도는 전후 질서와 국제법의 체계 속에서 일

관되게 일본 영토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 1972년에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일본으로 반환된 이후,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

의 경비·단속을 실시하는 외에, 민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납부와 국유지 관리 등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가 소속된 이시가키시에서는 1월 14일을 ‘센카쿠 제도 

개척의 날’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2011년 이후로 기념식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이시가키 시의회가 센카쿠 

제도의 주소지 명칭을 ‘도노시로’에서 ‘도노시로센카쿠’로 

변경하는 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

에 적절히 국내외에 전달하고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

기 위해, 2018년 1월 ‘영토 주권 전시관’을 개관하고 2020

년 1월 확장 이전해 동 전시관의 기획·순회전을 실시해 오

고 있으며, 그밖에 지식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국제 회의 등

에서의 발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의 역사

전후 질서와 국제법 아래,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

국제법상 정당한 수단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켜, 
오키나와현의 일부로서 지배 

③�1971년 류큐 대학이 실시한 현지조사. 기타코

지마에서 검은발 알바트로스를 발견했을 때의 

모습(사진:신죠 가즈하루 씨)

④�우오쓰리지마의 북동해안 고가 마을이 있던 

자리 뒷산에 설치된 행정표식. 1969년 설치 당

시, 중국으로부터 항의는 일체 없었다(사진:니

이로 요시마 씨)  

①�우오쓰리지마의 토지대장(1930년대). 전전(戰

前)부터 일본정부가 센카쿠 제도에 관한 행정

조치를 강구해온 것을 알 수 있다

②�한때는 ‘고가 마을’이라는 촌락이 생길 정도

로 많은 일본인이 생활했다 

　(사진:고가 하나코 씨·아사히신문사)

①

③ ④

②

1952년 류큐 정부 장전을 게재한 공보

1972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의해, 지도 상 직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내의 모든 섬들이 반환되었다. 이 대상구역에 센카쿠 제도

도 포함되어 있다.  

센카쿠 제도

센카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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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법 입역자를 취조하기 위해 승선하

는 류큐 출입관리청 직원

　(사진:히가 겐지 씨) 

②�동중국해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한 ‘ECAFE 보고서’. ‘센카쿠’

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중국·타이완

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69년 5월)

③�센카쿠 제도에 관해 보도한 중앙

일보(타이완) 기사. ‘댜오위다오’

가 아닌 ‘센카쿠 제도’라는 명칭

을 사용했다.(1970년 8월 13일)

1969

중국의 도전

석유매장 가능성이 지적된 후 처음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중국·타이완

● 1968년 여름 류큐 당국은 센카쿠 제도 주변의 타이완인  

불법 입역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일본정부의 요청에 

입각해 미국은 타이완 당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에 타이완측은 센카쿠 제도가 타이완의 일부라는 항의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1968년 가을 일본, 타이완, 한국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

어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의 협력으로 실시한 학

술조사 결과, 동중국해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하면서 센카쿠 제도에 주목이 집중되었습니다. 

  1969년 5월 ECAFE 보고서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부존(賦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타이완 북동쪽 20만

k㎡에 이르는 지역이다. 타이완과 일본 사이에 있는 대륙

붕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유전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

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지도 속에는 ‘센카쿠 제도’라

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 후, 그 때까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던 중국·타

이완은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처음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 1970년 8월이 되면서 타이완은 ‘센카쿠 제도’에 대한 관

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타이완 및 중국의 영유권

에 관한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으로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1970년 12월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신화사가 센카쿠 제도

의 영유권에 관한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을 게재한 기사를 

발신했으며, 1971년 6월에는 타이완 ‘외교부’, 1971년 12

월에는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 후 중국 및 타이완에서는 법령이나 행정구역뿐 아니

라 교과서, 지도, 지리서 등을 개편하며 센카쿠 제도에 관한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을 꾸며냅니다. 그러나 중국이 1970

년대 초까지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오지 않은 역

사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의 교섭 과정에서 중국의 저우

언라이 총리가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에게 센카쿠 제

도에 대해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석

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타이완도 미국도 문제시하지 않는

다.’고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중국의 독자적 주장이 애초

부터 국제법이나 역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석유매장

에 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또, 중국은 최근 들어 센카쿠 제도와 오키나와 제도 사이

에 존재하는 오키나와 트로프라고 부르는 깊은 해구를 들어 

일본과 센카쿠 제도 사이에는 지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

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해저 지형과 영유권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는 것은 각국의 영토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1970 1971

1970년 교과서에서는 ‘센카쿠 군도’로 표시. 또한 

‘국경선’은 정북방으로 뻗어 있다

1971년 교과서에서는 ‘댜오위타이 열서(列嶼)’로 

변경. 또한 ‘국경선’은 북동쪽으로 휘어져 있다

②

①

③

1958년에 중국의 지도출판사가 출판한 “세계지도집”과 1969년에 중국 국가

측회총국이 출판한 ‘중화인민공화국 분성지도’.

‘센카쿠 제도’를‘센카쿠 군도’로 명기하고 오키나와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1958 

센카쿠 제도

우오쓰리지마 센카쿠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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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중국·타이완의 주장

● 중국은 센카쿠 제도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와 타이완 당국의 주장은, 중국의 

고문서나 지도에 센카쿠 제도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섬들을 발견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중국이 먼저이고 

지리적으로도 중국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발견했는지는 

불분명하며, 여하튼 단지 섬의 발견이나 지리적 근접성만으

로는 영유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국

제법상 영역 권원(權原)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 

의사를 가지고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역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은 자신들이 센

카쿠 제도를 그와 같이 실효적으로 지배했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중국이 제시하는 ‘고문서’는 영유권의 근거로는 볼 수 

없는 것들뿐입니다. 예를 들면, 16세기 문헌인 “주해도편 

(籌海圖編)”에는 당시 중국으로 편입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타이완 부근의 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

에 센카쿠 제도라고 하는 섬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당시 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영유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오히려 1970년대 초까지 중국측은 센카쿠 제도를 일본 

오키나와현의 일부로 인정했었다는 점에서 일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919년 센카쿠 제도의 우오쓰리지마 근해에서 중

국 푸젠성의 어민이 조난되었을 때 일본인에 의해구조되자 중

화민국 나가사키 주재 영사가 구조해 준 일본인에게 보낸 감

사장에는, 조난된 푸젠성 어민이 표착한 장소가 ‘일본제국 오

키나와현 야에야마군 센카쿠 열도’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또 1950년 중국 외교부가 개최한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내부회의 기록에서는 센카쿠 제도에 대해 ‘센카쿠 제도’

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또한 센카쿠 제도를 오키나와에 관

한 논의 속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미국 시정 하인 1950년대부터 센카쿠 제도

의 일부(다이쇼지마, 구바지마)를 사격·폭격장으로 이용했습

니다만, 당시 중국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습

니다. 게다가 1953년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센카쿠 

제도를 류큐 제도의 일부라고 기재한 사실은 당시 중국측의 

인식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 실

1953년 1월 8일의 인민일보 기사 ‘류큐 제도 사람들의 

미국점령 반대 투쟁’. 류큐 제도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7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1920년 5월에 전달된 중화민국 나가사키 주재 영사의 감사장. 중

국이 센카쿠 제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있다 (이시가키시립 야에야마박물관 소장)

❶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

주해도편(籌海圖編)

1950년 중국 외교부가 개최한 내부회의 기록. ‘센카쿠 제도’라는 호칭이 

사용되었고, 오키나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취급되었다 (사진:지지통신)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신성한 영토’

당시 아직 편입되지 않은 타이완 부근의 섬들 센카쿠 제도라고 하는 섬 

센카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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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센카쿠 제도는 1895년 시점에서 중국의 지배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배하지도 않은 땅을 할양한다는 것

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일본이 일·청 강화조약(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청나라로부터 양도받은 타이완 및 그 ‘부속 도서’에 대해 

동 조약은 그 범위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섭기록 등

으로 보아 동 조약의 ‘부속 도서’에 센카쿠 제도가 포함되

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 일본은 일·청전쟁 이전인 1885년에 센카쿠 제도를 처음 

조사한 이후, 청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의 지배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신중히 확인한 연후에 정식으로 일본 영토

로서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시모노세키 조약에 앞선 1895년 1월의 각의 

결정에 따라 센카쿠 제도를 오키나와에 편입시켰습니다. 

일·청전쟁 후에도 할양된 타이완 총독부의 관할구역이 아

니라, 일관되게 오키나와현의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중국 

자신도 센카쿠 제도를 타이완이 아닌 오키나와의 일부로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상술한 대로입니다.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시의 모습 (화상 제공:Aflo) 

사 실

❸❷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

●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도 타이완도 1970년대 초까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의거한 타이완의 ‘부속 도

서’로서의 센카쿠 제도 반환을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은, 중국·타이완의 주장이 나중에 나온 것이며 근거 없

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는 센카쿠 제도의 영

유권을 변경한다는 것과 같은 기술이 없습니다. 카이로 선

언과 포츠담 선언은 모두 당시 연합국측의 전후 처리 기본

방침을 규정한 정치문서입니다. 전쟁의 결과로서의 영토 

처리는 이런 정치문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평화조약을 

비롯한 국제적 약속에 의거해 이루어집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

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며, 동 조약 하에서의 센카쿠 

제도의 취급은 상기의 Part2대로입니다.

카이로 회담(사진:요미우리신문사) 포츠담 회담(사진:마이니치신문사)

사 실

‘1895년의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센카쿠 제도는 타이완의 일부로서 일본에 할양되었다.’

‘1943년의 카이로 선언, 1945년의 포츠담 선언으로 

센카쿠 제도는 타이완의 부속 제도로서 중국에 반환되었다.’

근거 없는 
중국·타이완의 주장 센카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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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일관되게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옹호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실제

로 공헌해 왔습니다. 중국 자신도 2008년에 일·중 양국 정

상이 서명한 일·중 공동성명에서, 전후 일본이 평화적 수단

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고 있는 것을 적극 평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행보

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한 전후 국제질

서를 존중하며, 유엔헌장에 기초한 ‘법의 지배’라는 생각

에 따라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처해 가겠습니다.

사 실

❹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 

● ’보류’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중국측의 일방적인 발언들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카쿠 제도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은 좋지 않다.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타이완도 미국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라는 1972년 정상회담 당시의 저우언라이 총리 발

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잠시 보류해도 상관없다고 생

각한다.”고 한 1978년 덩샤오핑 부총리의 기자회견 발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측으로서는 ‘보류’해야 할 문제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보류’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중국측의 일방적인 발언만을 

가지고 마치 일·중 간에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

제가 존재하며, 또한 그 문제를 ‘보류’하기로 일본측이 동의

했었다는 등의 중국측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 또 중국이 1992년에 센카쿠 제도를 중국 영토로 기재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한 것과, 2008년 이후 중국 국가

해양국 등에 소속된 선박을 수차례 센카쿠 제도 근해로 파

견해 영해를 침입하는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보류’ 합의가 존재했다는 중국의 주장과도 애초

에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1972년 9월 중국·베이징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하는 다나카 가

쿠에이 총리(왼쪽)와 저우언라이 총리(사진:지지통신) 

1978년 10월 도쿄 영빈관 현관에서의 후쿠다 다케오 총리(중

앙 오른쪽)와 덩샤오핑 부총리(중앙 왼쪽) (사진:지지통신) 

사 실

❺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 

일·중 공동성명 

‘일본정부의 센카쿠 제도에 대한 입장과 방식은 

전후 국제질서와 유엔헌장의 취지·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 당시, 그리고 1978년의 

일·중 평화우호조약 교섭 시, 일본은 센카쿠 제도에 

관해 “보류”하기로 합의했었다.’ 

근거 없는 
중국·타이완의 주장 센카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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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의 센카쿠 주변 접속 수역 내 진입 및 영해 침입 선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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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해양 활동과 일본의 대응

● 최근 들어 중국은 경제성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국 

주변해역에서의 해양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는 1974년 남베트남과 무력 충돌한 결

과, 중국이 파라셀 제도 전체를 지배, 1988년에는 베트남

이 지배하고 있던 스프래틀리 제도의 존슨 남암초를 점거, 

또 1995년 필리핀이 지배하고 있던 스프래틀리 제도의 미

스치프 암초를 점거했습니다. 게다가 2009년에는 남중국

해의 광범위한 해역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이른바 ‘구단선

(九段線)’을 국제법상의 근거를 일체 제시하지 않은 채 처

음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도 중국은 남중국해에

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로 보이는 행동

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0년에 들어서도 중국은 ‘남사구’

와 ‘서사구’라 부르는 새로운 행정구의 설치를 발표하거나 

매립 지형의 군사화를 더한층 추진하는 등 법의 지배와 개

방성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계속하며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된 군사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 및 그 기정사실화

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사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러한 중국의 해양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생

각할 수 있습니다.

● 1992년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  그  속에

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남사)·파라셀(서사) 제도에 추

가하여 처음으로 센카쿠 제도도 중국의 영토라고 법률로 

정했습니다. 1958년 중국이 발표한 ‘영해 성명’에서는 센

카쿠 제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그간 중국

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에 소속된 선박 2

척이 별안간 센카쿠 제도 주변의 일본 영해로 침입하는 사

안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퇴거 

요구 및 외교 경로에 의한 항의를 통해 의연하게 대처했습

니다만, 이는 중국이 법령상뿐만 아니라 ‘힘’으로써 센카쿠 

제도의 현상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 2010년 9월에는 센카쿠 제도 주변의 일본 영해에서 중

국 어선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사안

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홍콩의 민간인 활동가의 불법 상륙 사안

도 발생했습니다. 또, 2012년 9월에 일본이 센카쿠 제도 

가운데 세 섬(우오쓰리지마, 기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에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진출

우오쓰리지마 주변에서 경계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 ‘스즈카’(앞) 

(해상자위대 초계기에서 촬영) 

(사진:지지통신)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데이터 제공:해상보안청 

대한 민법상의 소유권을 민간인에서 국가로 이전한 것을 구

실로 그 후 중국 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이 악천후를 제외

하고 거의 날마다 접속 수역에 진입하였고, 월 수회의 빈도

로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6월 중국 해군전투함정이 처음으로 센카쿠 제

도 주변의 접속 수역에 진입. 같은 해 8월에는 약 200~300

척의 중국 어선이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 모습을 드러낸 가

운데 중국 어선에 이어 중국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이 센카

쿠 제도 주변 영해에 침입했습니다. 8월 5일~9일 4일간 영해

에 침입한 중국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은 총 28척에 달했고 

동시에 접속 수역에 진입한 중국해경국 등에 소속된 선박은 8

월 8일 최대 15척에 달했습니다. 

● 2012년 12월에는 중국의 도전이 공역에까지 미치게 되었

습니다. 같은 달에 중국 정부 소속 항공기가 센카쿠 제도 주

변의 일본 영공을 처음으로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중국은 센카쿠 제도의 상공이 마치 중국

의 영공인 것처럼 표시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중국 국방

부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공해상의 공역을 비행

하는 항공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국의 절차에 따를 것을 의

무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는 중국군이 ‘방어적 긴급조치’

를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

칙인 공해상 비행의 자유 원칙 침해에 해당됩니다. 동중국해

는 수많은 민간항공기의 비행 경로가 되고 있어, 일본정부로

서는 민간항공의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영향의 관점에서도 큰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한국, EU 등 많은 나라

와 지역에서도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2021년 1월, 중국은 해경국의 직권과 권한을 규

정한 ‘해경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는 애매한 적용 해역

과 무기 사용 권한 등, 국제법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있

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으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의 정당한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

습니다. 동시에 해경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일본 해역에서 중

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일본의 주

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 중국 해경선은, 영해 침입 시에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포를 탑재한 선박이 영해에 침입하는 등 

센카구 제도 주변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

경의 시도를 집요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미안전

보장조약 제5조를 센카쿠 제도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본 방위에 대한 코미트먼트와 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의 국

제법에 따른 ‘법의 지배’에 의거한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관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연계해 센카쿠제도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는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1958년 영해 성명(위)과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아래)의 대비. 1958년

에는 센카쿠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1992년에 센카쿠 제도에 대한 언

급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1958년

1992년

센카쿠 제도

센카쿠 제도

파라셀 제도
(서사 제도)

스프래틀리 제도
(남사 제도)

일본중국

필리핀

남중국해

동중국해

프라타스 제도
(동사 제도)

메이클즈필드 뱅크
(스카보러 암초) (중사 제도)

구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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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제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실제로 

일본국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센

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

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센카쿠 제도 

주변의 일본국 영해 내에서 독자적인 주장을 펴

는 해경 선박의 활동은 본래 국제법 위반이며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과 중국 측의 일방적인 현

상 변경 시도에 대한 강한 우려를, 총리와 외무

대신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중국 측에 대해 전달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중국 측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 나가겠다는 

결의 하에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면서 냉정하

고 의연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우오쓰리지마(사진:내각 관방)

외무성 웹사이트 
‘센카쿠 제도’

영토·주권 전시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


